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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H Sangrok is one of the few Korean physicists during the Colonial Era. He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physics, and wrote articles on quantum mechanics to

widespread it among the general public. His works were very important

achievement in Colonial Korea, although they are not well known even today.

This paper considers his works with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Korean

science, and discusses his behavior in terms of the "Colonial science," to clarify

the situation of science in the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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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물리학이 도입된 것은 년 개국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1876 .

것이 뿌리 내리기 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우리 민족에 의한 물리학의,

전개는 소수의 학자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 중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도상록이다. .1)

년 월까지 물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이 된 사람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어 있1945 9

는 것은 명이며 그 중에서 학술 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미국 미시간22 ,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규남 일본 교토 제국대학에서(Michigan) , ( )京都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철재 도호쿠 제국대학을 졸업한 임극제 그리고 도쿄, ( ) , (東北 東

제국대학을 졸업한 도상록 등 명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그들의 활동은 식민) 4 .京

지시기 우리나라 물리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그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물리학사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김정흠의 한국물리학사 이  

다.2) 이 책은 조선왕조 말기 식민지시기 해방 후로부터 년대 전반까지의 세, , 1970

시기로 나누어서 주로 교육 사업을 통한 물리학의 정착 인재 배출 그리고 학계 동, ,　

향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식민지시기에 관해서는 경성공업전문학교 연희전문학. ,

교 경성제대를 다루고 있는데 경성공전은 공학의 기초과목으로서의 물리학의 수준, ,

을 끌어올리고 수물학과와 응용화학과가 있던 연희전문은 중학교 이과 교원을 양성,

하여 저변 확대의 역할을 맡고 경성제대 이공학부 물리학과가 학문으로서의 수준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제목에 물리학사 라고 명기한 유일한 논고이기는 하나 나온. “ ” ,

지 오래고 그 후에 수많은 자료가 발굴 정리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식민지시기에 관해서는 젊은 세대 학자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

놓고 있다.3) 그 대표적인 것이 이공계 전반의 과학자 기술자의 동향을 연구 조사한

김근배의 식민지기 조선인 과학 기술 인력의 성장에 대하여 이다.  4) 김근배는 조선

지역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은 전반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일본의 과학기술이

  

 

  

 

 

 

  

  



되었지만 조선 민족의 자기 발전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구된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과학사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대상으로서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수준이 낮아도 조선 사람의 권익 향상과 관련되고 조,

선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된 과학기술을 보다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인 과학자 기술자의 육성은 억제되었던 가·

운데 어떻게 조선 사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과학기술인력이 성장하였는가를 구체,

적인 숫자와 사례를 들어 밝혔다.

김근배의 연구는 식민지시기의 과학사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것을 토대.

로 금후는 과학자 기술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식민지시기 우리나라·

과학사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민지에서 태어나 자란 학자들.

이 어떤 이념을 가슴에 안고 연구를 진행하고 식민지 지배의 현실에 대항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식민지 과학사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다 또한 도상록의 연.

구는 주로 양자역학에 관한 것인데 그에 대한 분석은 식민지시기의 우리나라 물리,

학의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물리학사에서 식민지시기가 차지하는 위치

를 밝히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그 첫 단계로 도상록의 발표.

논문과 학회 및 계몽활동에 관한 자료를 발굴 정리하고 검토하려고 한다, .

다음 절에서는 우선 도상록의 약력과 당시의 물리학계의 정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 절과 제 절에서 당시 그가 재직하던 송도고등보통학교 만주의 신경공업대학에서3 4 ,

의 활동에 대하여 각각 보기로 한다.

도상록의 약력과 물리학계의 상황

년 월 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도상록은 년에 영생고등보통학교1903 10 13 1919

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년에 제 고등학교를 년에 도쿄제국대학 물리, 1925 6 , 1930

학과를 졸업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해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가 년이나 떨어져. 6

있는데 이것은 도상록의 수기 나의 학창시절 에 의하면 운동에 참가하여 년간, “ ” 31 1․

이나 투옥되었던 데다 국내의 학교에서는 입학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학시기에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몇 해를 휴학해 가며 중학교에.

서 교편을 잡았다고 한다.5) 도상록은 수기 과학을 지향하는 청년의 길 에서 대학“ ”

졸업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도상록은 대학을 졸업한 해인 년 월에 일본수학물리학회에 입회하는데1930 4 ,7) 수기

에도 쓰여 있듯이 식민지 지배 하에서 연구직을 얻지 못하고 수년 후에 개성의 송도

고등보통학교의 교원이 되어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년대에 만주의 신. 1940

경공업대학의 교수가 되어 그곳에서 우리나라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뒷날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원사가 된 도상록은 공화국 물리학의 년 이라는 논설에“ 10 ”

서 해방 전 우리나라 물리학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당시 물리학계의 정황을 알려주는 당사자의 귀중한 증언이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면,

서 그 내용을 재확인하자.9) 우선 그 수는 명인데 전문학교 이상에서 근무하던 것22

은 13

  

  

  

  

  



명으로서 실질적으로 물리학자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다 참고로, ‘ ’ .

년 일본물리학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명이며 년까지 일본 제국대학1946 2293 , 1945

의 물리학 전공 졸업자는 명이었다1477 .10) 이 숫자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물리학

자는 극히 적었으니 역시 식민지 지배의 후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논문을 발표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규남 박철재 임극제 그리고 도상록 등, , 4

명이다 최규남은. Physical Review에 시안화 수소의 적외선 스펙트럼 을 발표했는“ ”

데 이것은 그의 학위논문 주제였다, .11) 박철재도 학위논문의 주제인 생고무의 결정“

  



화에 대하여”12)를 비롯한 편 도상록은 후술하는 일본수학물리학회기사 와 만주8 ,    

물리학회지 에 합하여 편 임극제도 만주물리학회지 에 편의 공저 논문을 발표하3 , 1   

고 있다.

다음으로 전공의 편향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규남 박철재 권녕대 김종철 등은 모두. , , ,

실험물리의 전공자들이다.13) 또 저술사업이나 지식 보급 면에서의 물리학자들의 활

동도 후술하는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교육사업에 종사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일반교육에 머물고 있었다 조선지역의 유일.

한 대학인 경성제대에 이공학부가 신설된 것은 년의 일이며 물리학과 졸업생1941 ,

명중 조선 사람은 년의 이흥국을 포함하여도 불과 명에 지나지 않는다 당26 1946 6 .

시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교수진은 모두 일본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조

선인 물리학자가 관여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최규남이 교수로 있던 연희전문학교에.

는 수물학과가 있어서 박철재 한인석 문제근 등이 졸업했는데 최규남 스스로는 자, , ,

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회상하고 있다.14)

도상록의 논설은 해방 이후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해방 전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가 박한 경향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상록이, .

지적한 것처럼 해방 전의 물리학자들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일관했으며 그들의 집단

적 노력이 발휘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해방 직후의 월의 어느 날 도상록을 비. 9 ,

롯한 물리학자들은 현재의 고려대학교의 한 방에 모여 자기들의 힘으로 조선의 물리

학을 발전시킬 방도를 의논하고 우선 경성제대를 경성대로 재출발시키기 위하여 노,

력하다가 월 일에는 강의를 시작하였다고 한다11 3 .15) 표에서 해방 직후의 직위에

경성대 라고 적혀 있는 것은 그 때에 모인 사람임을 뜻한다 그런데 재건된 대학과“ ” .

전문학교들을 통합하는 국립서울대학교대안 이하 국대안으로 줄여 씀 이 발의되자‘ ’( ) ,

이공학부장이었던 도상록은 교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16) 대

학에서 좌익계 지식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국대안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으리라는 추

측도 있는데 이윽고 반대운동은 정치투쟁으로 격화되었고 그 선두에 섰던 도상록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17)

그 후 도상록은 월북하였고 월 일 김일성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면, 7 3

담한 뒤 북조선 지역에 종합대학을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18) 대학 창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수진의 확보였는데 물리학에 관련된 교원으로는 도

상록을 비롯하여 신건희 한인석 정근 전평수 리용태 리흥국 등이 망라되었다, , , , , .19)

김일성종합대학은 년 월에 개교하였고 도상록은 물리수학부장이라는 중책을1946 10

맡았다 비슷한 시기 경성대학도 서울대학교로 통합되어 년 월에 개교하였다. 1946 10 .

이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교원이 된 이들은 최규남 박철재 권녕대 김종철 등, , ,

주로 실험을 전공하던 사람들이었다 앞의 인용문에서 도상록은 이론물리학자들이.

많았다고 썼는데 그것은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이론을 전공하던 사

람들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도상록은 년에는 대학연구원 원장 년 과학원이 창립될 때에는 원사로 임1948 , 1952

명되었다 이후 북의 물리학의 교육과 원자력 개발 및 핵물리학 발전에서 주도적 역.

할을 맡아 오다 년에 세상을 떠났다1990 .

송도고등보통학교 시기３．

연구활동

도상록이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원이 된 것은 년경의 일이다 이는 이 해의 일본1935 .

수학물리학회의 강연목차에 그의 소속이 송도고등보통학교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20) 여기에는 고유치 문제와 하이젠베르크의 불결정관계 맥“ ”, “

스웰의 방정식에 대하여 전자기마당의 근본방정식에 대하여 등 도상록이 맡은 세”, “ ”

개의 강연 제목과 그 요지가 게재되어 있다 그 뒤로도 송도중학교에서 연구를 진행.

하다가 년 일본수학물리학회기사 영문 에 발표한 논문이 헬륨수소분자이온1940 ( ) “  

의 양자역학적 취급 이다” .21)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양자역학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근사법이 개발되었는데 도상록,

의 논문은 그 대표적 방법인 변분법 에 의한 것이다 변분법은 해밀토니안‘ ’ .

의 기대치가 엄밀해 부근의 변분에 대하여 엄밀해에서 극소가 된다는(Hamiltonian)

성질을 이용한 근사법이다 실제로는 정확한 파동함수 대신에 어떤 파라미터를 포함.

한 시험함수 를 가정하고 그 시험함수에서 해밀토니안의 기대치가 극소가 되는 값‘ ’ ,

을 구하여 에너지의 고유치 등을 결정한다 그 시험함수가 정확한 파동함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는 판단할 수 없으며 얻어 낸 에너지 고유치 등의 정확도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실험에 보다 가까운 값을 내는 시험함수를 선정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

변분법은 우선 헬륨 원자와 수소 분자에 적용되었는데 그 다음으로 상정된 것이,

그림 과 같은 헬륨수소분자이온이다< 1> .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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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a r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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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년에 비치 가 헬륨수소분자이온의 파동함수를 헬륨원자와1936 (Beach) ‘

양성자 그림은 이 표상에 의한 것이다 수소원자와 헬륨이온 들뜬 상태의 헬륨’( ), ‘ ’, ‘

원자와 양성자 라는 세 가지 표상을 상정하고 그것들과 또 그것들의 차 결합에 대’ , 1

한 시험함수로 변분계산을 수행한 결과 분리에너지로서 를 얻었다, 2.02eV .22) 그 후

년 쿨슨 과 던컨슨 등이 비치의 경우를 포함한 여러 가지1938 (Coulson) (Duncanson)

파동함수를 상정하고 섭동 및 변분계산을 수행한 결과 사이의 분리, 0.61 2.10eV～

에너지를 구하고 정확한 값을 정도로 예측하였다1.5eV .23) 실험적으로는 년에1939

맥유언 과 아르노 가 수소분자이온과 헬륨원자의 충돌로 헬륨수소분(M’Ewen) (Arnot)

자이온과 수소원자가 생성된다는 것을 질량분광학에 의하여 확인하였다.24) 그들은

수소분자이온의 분리에너지는 이며 쿨슨과 던컨슨의 계산으로 헬륨수소분자이2.6eV

온의 분리에너지는 정도로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분자이온의 운동에너지1.5eV ,

에 의해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그것을 생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1.1eV

다 이상의 사항을 전제로 도상록은 쿨슨과 던컨슨에 의한 계산을 보다 정밀히 하였. ,

다.

도상록에 따르면 계의 해밀토니안은 원자 단위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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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에 대하여 변분법을 적용할 때의 시험함수는 수소원자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제임스 와 쿨리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James) (Coolidg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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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들의 차 결합을 취하고 결합상수를 변분 파라미터로 하여 해밀토니안의 기대치1

가 극소가 되는 값을 구한다 결과는 원자단위 에서 분리에너지. R=1.346 Au( )

로서 쿨슨 등이 예측한 값에 가깝다 이 계산에서 가장 번거로운 부분은 해1.28eV , .

밀토니안을 파동함수로 낀 적분 즉 행렬요소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도상, .

록은 고타니 마사오 등이 작성한 분자적분표 를 활용하였다 분자적분표( ) ‘ ’ .小谷正雄

는 분자 안의 전자사이의 반발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적분을 수표로 만든 것으로

년과 년의 일본수학물리학회기사 의 특별호에 게재되었다1938 1940 .  26) 따라서 도

상록의 계산은 분자적분표를 가장 먼저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논문.

이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흥미롭겠으나 그것을 알려주는

자료는 별로 없다.27)

고타니 마사오는 도상록에게는 도쿄제대의 기 선배로서 졸업과 동시에 강사로 임1 ,

명되어 년에 교수가 되었다 년 무렵에는 이론물리학의 기초적 문제를 추1943 . 1935

구했던 도상록이 이 무렵 이와 같은 양자역학의 수치계산을 수행한 것도 당시 이,

분야의 중심적 존재였던 고타니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도상록의 논문 말미에 친절한 지도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한다 는 고타니에“ ”

대한 감사의 말이 적혀 있는 것이 그 추측을 뒷받침한다 뒤에서 살펴 볼 신경공대.

 

 

  



시절의 논문에도 고타니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관계는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 대하여 도상록 자신은 다음과 같.

이 쓰고 있다.

쿨슨은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고타니와 함께 이 분야의 권위,

자로 알려져 있었다.29) 그들도 제임스 쿨리지의 파동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였는데,

앞의 Ψ1～Ψ5까지의 차 결합 밖에 채용하지 않았으며 분리에너지의 하한치로서1

를 얻는 데 머물렀다 그들은0.32eV . Ψ9, Ψ12와 같은 η의 고차의 항이 계산 결과를

개선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너무 많은 공이 든다고 하여 그 이상은 추구하지 않

았다 도상록이 그들이 손을 떼고 나앉은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경위가 있. “ ”

었기 때문이다.

송도고등보통학교는 당시 명문 중학교로 알려져 있었다 연구 조건 면에서는 대학과.

는 비할 바 없었지만 도상록이 그들에 대해 경쟁심을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있었다 당시 일본의. .

주요 대학 이공학부를 졸업한 조선인은 여명이었고200 ,30) 대학 및 연구소에 근무하

던 사람은 명에 지나지 않았다10 .31) 일본의 식민 정책에 의해 높은 직위의 연구직

및 기술직에는 조선인의 등용이 억제되었으며,32) 연구자를 지향하던 도상록도 민족

적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도상록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생활 체험에 관해서는 쓰지 않고 있다 그러.

나 그는 이때부터 일본의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

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연구 성과로 조선 사람의 슬기를 과시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이다.

계몽활동

다음으로 도상록의 계몽활동과 관련하여 잡지 조광 에 게재된 해설기사를 보기로  

하자 김근배의 조사에 의하면 과학조선 을 비롯한 당시의 주요잡지에 게재된 과학.   

관련 해설 기사를 세 편 이상 집필한 사람은 다섯 명에 불과하며 물리학자 가운데,

는 한두 편을 쓴 사람 중에 도상록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34) 또한 필자가 확인한 바

로는 최규남도 세 편의 해설 기사를 쓰고 있다.35)

년대 우리나라에는 과학 계몽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학운동 이1930 ‘ ’

있었다.36) 그것은 발명학회 와 과학지식보급회 등에 의해 주도된 역사적 운동으로‘ ’ ‘ ’

서 이념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을 발명하고 그것을 토대 삼아 소자본, ·

소규모 공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실천적으로는 주로.

조선인에 의한 발명의 진흥 잡지 과학조선 의 간행 그리고 갖가지 행사를 통한 과, ,  

학지식의 대중화에 힘썼다 과학조선 은 이름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유일한 대중잡지로서 과학 관련 해설 기사의 절반은 이 잡지에 게재된,

것이다 물리학자 중에는 강영환이 과학지식보급회의 연구위원으로 있었는데 실제.

활동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37)

한편 잡지 조광 은 민중계몽과 민족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년부터 년1935 1944  

월까지 발행된 종합잡지이다 시사해설을 비롯한 조선 문화 전반을 다루었는데 때12 .

로는 자연과학적 내용까지도 포함하였다 집필자들도 당시를 대표하는 문화인과 지.

식인들이었다 년 이후에는 검열이 강화된 탓인지 일본어에 의한 어용기사가. 1941

  ­

  

  

  

  

 

 



많아지지만 그래도 창간사에 사회민중의 문화행정의 일조가 되는 상식조선 의 아, “ ‘ ’

침 해빛이 되고자 발행한다 고 쓰여 있듯이 식민지시기에 이 잡지가 이바지한 바는”

크다 우리나라 과학사의 고전적 저작인 홍이섭의 조선과학사 의 원시사회로부터.   

고려시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잡지에 연재된 것이다.38)

도상록의 해설 기사 인과률의 재음미 는 양자역학의 확률 해석에 관한 것으로 조“ ” ,  

광 년 월호와 월호 두 번에 걸쳐 게재되었다1936 3 4 . 39) 이 글은 총 네 절로 구성되

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절 너른 지단 우에 높아지는 인과률 에. 1 “ ”

서는 어머니가 겨울철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니 효자 아들이 어떤 산 앞의 얼음“

이 낀 못에 구멍을 뚫고 기다리니 잉어가 뛰어나왔다 는 우화를 소개하면서 자연과” ,

학자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인과율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아침 햇빛이 붉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빛에 파동성이라,

는 개념을 주어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일 뿐 물체의 본성과 인과성을 결부하여

빛이 파동이므로 아침 햇빛이 붉다 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늘의 자연과학이“ ” ,

문제로 삼는 것은 물체의 본성이 아니라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 절 기우러지는 인과률에서는 이제까지 자연현상의 법칙성은 절대적이라고 믿어2 ‘ ’ ,

져 왔지만 모든 요소와 그 상태를 사람이 알 수는 없으므로 실제적으로는 근사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인과률이 자연인식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 ”

가 물리학자들 앞에 펼쳐졌으며 그 내용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수식을 쓰지 않고,

설명하겠다고 이 글의 주된 목적을 밝힌다.

제 절 양자론의 대두 에서는 뉴턴 역학 전자기학 상대성이론을 고전론 이라고 부3 ‘ ’ , , ‘ ’

르고 그것들은 연속론 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전론으로 미시적 세계, ‘ ’ .

의 현상을 원만히 설명 못하자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획기적인 이론이 나타났25

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론이라는 것이다 도상록은 양자현상은 불연속이라는데 특징, .

이 있으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과 슈뢰딩거의 파동역학 을 통일한 이론체계를, ‘ ’ ‘ ’

양자역학이라고 한다고 설명한다.

제 절 정면이 무너진 인과률 은 이 글의 중심부분이다 도상록은 우선 파동은 운동4 ‘ ’ .

의 전파이지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후 광전효과 에 대하여 언급하, ‘ ’

고 그것은 맥스웰의 전자기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빛을 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

의 광양자가설 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결정체에 의한 회절현상과 같은 것‘ ’ .

은 빛의 파동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모두 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자역학에 의하여 파동성과 입자성은 같은 사상의 두개, “

의 고전적 형식 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상록은 다음으로” .

운동량에 대해 설명한 후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지 문제제,

  

  



기함으로써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한다 이어서 전자의 운동을 확률‘ ’ .

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어도 인과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자론에서는,

인과율을 거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또 파동함수 에 대해 설명하고. ‘ ’ ,

수소원자 속의 전자에 양자역학을 적용하여 얻은 대답은 위치 와 에너지 의 함수Q E

로 표시되며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하면 와 사이에서S (E, Q) , Q Q+q

위치가 관측될 확률은 의 절대값의 제곱과 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파동함S (E, Q) q

수의 확률해석을 설명한다.

마지막 결어 에서는 파동함수의 확률해석에 대해서는 유력한 과학자들 중에서도‘ ’ ,

그 배후에 어떤 필연적인 법칙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수학적 확률을 물질“ ”, “

현상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으나 그것” ,

들은 결코 양자역학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되도록 원문에 충실히 내용을 요약하였는데 그 까닭은 이 글이 식민지,

시기의 양자역학에 관한 유일한 본격적인 해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시의

일반인들의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 이 범위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도상록은 이 해설 기사를 쓰는 데 하이젠베르크의 저서 플랑크의 소논문 잡지, , 科學  

주간인 이시하라 준 의 논설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특히 제 절은 잡지( ) , 3石原純 思想  

월호에 게재된 니시나 요시오 의 논고를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0 ( ) .仁科芳雄 思想 

년 월호는 자연과학과 철학이라는 특집호였는데 거기에는 니시나의 양자론1935 10 ‘ ’ , “ 

에서의 객관과 인과율 이시하라의 현대물리학에서의 시간 공간 개념 및 실재의 본질”, “ · ”

과 같은 논고가 게재되어 있다.40) 또 같은 해의 월호에도 이시하라의 자연10 “科學  

의 인과성과 인식론 이 게재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이것도 참고로 했을 것으로 보” ,

인다.41)

니시나의 논고는 교환 관계 슈뢰딩거 방정식 그리고 감마선 현미경으로 전자의 위, ,

치를 측정하는 사고실험으로부터 불확정성 원리를 도출하는 등 높은 수준의 수학적

예비지식을 전제로 하여 쓰여 있다 전반적으로 도상록의 해설 기사보다도 수준 높.

은 내용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물리학이 사회에 침투되어 있던 일본과의 차이를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상록의 기사는 당시의 물리학 관련 기사 가.

운데 뛰어난 것이었다 예컨대 같은 조광 에 게재된 최규남의 기사 천문상에서 본. “  

우주선 은 당시 물리학으로서는 최첨단의 화제를 취급하였지만 시사적인 소개에 그”

치고 있다.42) 양자역학과 관련된 기사로서는 과학조선 에 게재된 박길룡의 물질의“  

정체 와 김용관의 원자란 무엇인가 등 두 편이 있는데 전자는 수소형 원자에 대한” “ ” ,

  

  

  



보어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머물렀고 후자는 원자의 구조를 태양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부정확한 내용이다.43) 이것들과 대비하면 양자역학의 본질적 내용을 설명

하려고 시도한 도상록의 기사는 수준이 높다 그러나 결국 도상록의 기사만으로는.

일반인이 양자역학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경공업대학 시기

학회활동

신경공대는 만주국의 수도 신경 현재의 장춘 에 설치된 국립대학으로 년에 창( ) , 1938

립된 만주공광기술원이 년에 년제 국립만주신경공대로 개칭된 것이다 도상록1939 4 .

이 신경공대교수가 된 것은 년경의 일로 그것은 이 해에 조직된 만주물리학회1942 ,

회원 명부에 도상록의 직함이 신경공대교수 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

있다 만주물리학회는 신경 려순 대련 봉천 안산 등의 물리학 관련 단체들이 합쳐. , , , ,

서 조직되었으며 창립 당시 회원수는 명이었다 이듬해에 만주물리학회지 제 권77 . 1  

제 호가 간행되었는데 그 차례는 다음과 같다1 .44)

발행인은 하세가와 켄 편집인은 미야코 로쿠이치로 로 되어 있( ) ( )長谷川謙 都祿一郞，

다 이 미야코 로쿠이치로 는 도상록의 일본식 이름이다 후술하는 년 일본수. ‘ ’ . 1942  

학물리학회 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그 이름이 ‘Rokuitiro MIYAKO (former S. 

로 표기되어 있다 년 이후 일본이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창씨개명을 강TOH)’ . 1940

요하자 도상록도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학회지의 편집을 맡았다는 것은 도상록의 학식을 다른 회원들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그는 일본의 중견 물성론 연구자들이 조직한 물성론간담회 에도. ‘ ’

참가하고 있었다.45) 간사 중 한 사람이 고타니 마사오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쟁쟁한 연구자들이 모인 이 조직에 참여했다는 것은 도상록이 일본의 연구자

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진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물성론간담회의 제 회 연구회는. 1

년 월에 개최되었는데 그 강연 요지 소책자에는 기체의 제 비리알계수 및1943 4 “ 3

상태방정식에 대하여 라는 도상록의 강연제목이 게재되어 있다” .46) 다만 실제로는 강

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7)

연구활동

이 시기 도상록은 기체의 분자간 상호작용과 비리알계수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발

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몰 의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은 인데. 1 (mole) PV=RT ,

실제기체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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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B(T), C(T)를 각각 제 제 비리알계수라고 부르며 그 값은 고전역학의 적2, 3 ,

용범위에서는 분자간 퍼텐셜을 포함한 적분으로 구한다 그러나 헬륨이나 수소와 같.

이 가벼운 기체에서는 특히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효과가 문제가 된

다 당시 점성과 제 비리알계수에 관해서는 분자간 충돌에 의한 산란 구면파의 위. 2

상차를 이용한 공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그 때 어떤 분자간 퍼텐셜을 상.

정하고 실제로 수치 계산을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년의 일본수학물리학. 1942  

회기사 에 게재된 도상록의 논문 저온에서의 기체 수소의 점성과 제 비리알계수“ 2 ” 

에서는 분자간 퍼텐셜로서 레너드 존스 형(Lennard-Jones) (― λ μ 을 가)

정하고 일 때 두 조의 에 관한 수치 계산을 실행하였다 결과는 점성에, n=12 ( , ) .λ μ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험과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제 비리알계수는 실험, 2

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48) 이 연구에 대하여 고타니는 잡지 과학 년 월1943 3  

호의 기체에서의 분자간의 상호작용 이라는 해설기사에서 수소에 대한 최초의 계산“ ” ,

이지만 실험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다.49) 그 후 이 문제는 고타니의 연구

집단인 오오노 기미모 등으로 이어져 년에 저온에서의 분자간 퍼텐( ) , 1953 “大野公男

셜의 이론과 제 비리알계수 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도상록의2 ” .

계산은 수소분자의 진동이나 회전과 같은 내부 자유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고 그것을 넣어 새로 계산한 결과 실험과 일치하는 제 비리알계수의 온도 의존성, 2

을 구하였다.50) 그리고 고타니는 앞선 기사에서 도상록의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는데 헬륨 안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도를 다룬 이 연구는 해방 후에 완성되어,

논문이 발표되었다.51)

도상록의 다음 논문은 제 비리알계수에 관한 연구였다 년 월의 일본수학물3 . 1943 5  

리학회지 의 연차 강연 요지에는 제 비리알계수와 줄 톰슨 효과에“ 3 ­ (Joule­Thomson) 

대하여 라는 도상록의 강연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실려 있다” , .

λ λ

λ μ

당시의 정세를 생각하면 전술한 물성론간담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연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주물리학회지 에 게재된 논문 제 비. “ 3  

리알계수에 대하여 에는 그 계산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3) 논문에서 도상록은

레너드 존스형의 경우 저온에서의 실험결과를 재현할 수 없으며 현재 및- , =ｎ ∞

인 경우에 대해 계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끝맺고 있다24 .54)

맺음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리학자인 도상록의 식민지시기의 활동을 그가 송

도고등보통학교와 신경공업대학에 재직하던 두 시기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검토하였

다 도상록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라고 일컫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 ‘ ’

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학술잡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양자역학에 관. , ,

  

  

  

  



한 유일한 본격적인 해설기사를 썼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학교수로서,

활동했으며 또 해방 후의 물리학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

여기서는 특히 도상록의 발표논문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것들은 꾸준한 수치 계산.

에 의거한 것으로 결코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

바로 식민지시기 조선 물리학의 등신대 의 모습이며 우리나라의 이론물리학( ) ,等身大

은 바로 이러한 도상록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한 논문이 쓰인 배경을 고찰.

하면서 고타니 마사오와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이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

았던 일본과 조선을 대표하는 물리학자 사이의 교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당시 일반 대중의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알아보자는 의도에서 도.

상록이 집필한 양자역학에 관한 해설기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설기사를 적극 발굴하여 분석함.

으로써 식민지시기 물리학사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이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자연과.

학 전반에서의 흥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식민지시기 연구자들의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

지만 해방 후 남북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 그 체제 밑에서의 활동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더불어 무엇을 위한 과학 연구 활동인가 라는 기본자세가 두드러지“ ”

게 나타난다 따라서 도상록의 생애와 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방 후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그 상세한 고찰은 다음 과제로 미루려.

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상록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가츠키 아츠시 선생님( )勝木渥

과 만주물리학회지 의 열람 복사를 허락해준 일본물리학회 자료보존위원회에 마음,  

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